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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6:19~31, 요한계시록 22:1~5

부자와 나사로(천국과 지옥)37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

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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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4)

성 암 송

경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밖에 살

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곪아터진 상처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하

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나사로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옷도 화려하게 입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불꽃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부자는 아브

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너는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부자는 혀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자: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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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수많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천

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헤어

지는 일도 없고 슬퍼서 우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몸

이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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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속 온도는 몇 도일까요? 7,00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구 속에 이렇게 뜨거운 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의 뜨거운 불을 만들지 못하실까요?

1. 여러분은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고 있나요? (             )

2.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           )

2. 우리는 왜 천국에 꼭 가야 하나요?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4)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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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나 지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81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천국에서

세상에서 돈을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일에 큰 관심이 없었던 한 

자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자매가 천국에 도착하자 한 천사

가 그 자매가 살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집을 

지나며 그 자매는 그 중 하나가 자기가 살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길을 지나서 집들이 훨씬 작은 변두리가 나왔습니다. 바

로 거기에 오두막보다 나을 것이 없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네 집이다."

안내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자 자매는 항의했습니다.

"뭐라고요? 저 집이요? 저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안됐구나. 하지만 네가 올려 보낸 돈과 재료로는 저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단다." 

꿈에서 깨어난 자매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